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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독감 항체치료제 개발
글로벌 바이오신약 1호 예감 … 동물실험서 다양한 바이러스 억제

이르면 2011년 중으로 국내 바이오기업이 개발한 독감 항체치료제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은 다양한 인플루엔자를 치료·예방할 수 있는 항체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곧 국내

임상시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3월9일 발표했다.

셀트리온은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종합 독감 항체치료제(Super Flu-antibody Therapy)> 개발에 대

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발 현황을 발표했다.

항체치료제는 인체의 면역반응에 작용하는 항체를 이용한 바이오의약품으로 항암제와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제 등 고가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반면 <타미플루>나 <리렌자> 등 항바이러스제는 화학적 합성으로 생산된 의약품이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치료제는 동물실험 결과 여러 계절독감과 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독감

바이러스를 억제해 우수한 치료 및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대표이사는 “신종인플루엔자뿐 아니라 계절독감, 조류독감 등에 모두 효과를 나타내는 슈

퍼항체를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독감 항체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크루셀이나 하버드대에 비해 더

빠르게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독감 항체치료제 개발은 셀트리온이 주도하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일본 도야마대학 연구소(SCW) 등 국내외 전문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

연구진은 신종플루에 걸린 환자의 혈청에서 얻은 항체 가운데 여러 가지 독감바이러스를 공통적으로 억제

하는 후보 항체를 찾아냈으며 세포주실험과 동물실험을 거쳐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

셀트리온은 우선 국내 임상시험을 시작한 후 해외 개발을 모색함으로써 이르면 2011년 초 임상시험을 마치

는 대로 상업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항체치료제는 다양한 독감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기존 항바이러스제가 듣지 않는 환자

나 중증 환자에게도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매년 8억명이 각종 독감에 걸리고, 약 800만명이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시장규모도 매년 수천억-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회당 수십만원이 넘는 고가여서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정진 대표는 “치료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국내 최초로 글로벌 바이오 신약 개발에 성공하는 것이자

한국 바이오제약 산업이 세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격을 최대한 낮춰 보급형 독감치료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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